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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함께 어우러진 평등결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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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을 먹으며 건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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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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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아이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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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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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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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을 찾아준 민우회

l빪;i;§[ :;빼
어린이책, 어떻게 골라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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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생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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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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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되었다.미음이같은여성들과니누는의미깊은이야
기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참으로 소중한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접한 우리 주변의 물질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결흔문

화와 가족관계로 인해 해보지도 않은 결혼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가끔은 연애 Yes, 결혼 No!도 외쳐 보고, 이도 저도 안되면 부모님 모시고
(?) 독신으로 살란다 다짐도 했다.

그러던 내가 결혼을 준비히면서부터 지금까지 입이 귀밑까지 걸려 디물
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한 술 더 떠 이렇게 좋은 결혼을 왜들 안히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만혼 경향이 있는 민우회 실무지들을 혼란스럽게 히고 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 민도 한 3개월의 시간. 그러나 결흔전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은 감정만 앞세워 후회스러운 결혼이 되지 않기 위해 냉정하
게 정리해 본 ‘협상기록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사랑이 둘이서만 니누는 편애적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싱과 함께 어우러질 넓은 사랑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며 살자꾸나.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아직은 변화되어야 할 게 많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살지꾸나 . '’

결혼 전부터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여성이리는 이유만으로 이등시민이 된
디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여성이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
서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하디는 논리호기사도동의 분담에서부터 시
집과 친정간의 평등한 관계 등을 침튀겨가며 논쟁하여 만든, 약간은 유난스
러웠던 우리의 결혼노트와 결혼신문. 소중한 인생 최대의 협상기록을 꺼내
점검할 때인 것 같다.  . 

얼마전 시댁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미구 찌증을 냈다 그날따라 이유도
없이 찌중이 났다. 그런 니를 보며 냠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디음날 선배
들에게 물어보니 나의 짜증은 며느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가장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결혼쟁활을 포함한 나의 삶을 기대하였는
데.., 그 ‘이유없는 짜종 에 나역시 답답했다.

눈빛만 뵈도 가려운 곳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기까지 우리의 ‘협상기륵들을 지꾸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 같다. 그것이
30여 년간 달리 살아온 남녀의 ‘세상살기' 방법이며 여성운동단체의 실무자
가 만드는 평등한 결흔생활이 아닐까”‘:'..


